
April 2021  www.yonhapimazine.com  I  181  180  I   

바다와 맞닿은 천국의 화원 
‘거제 공곶이’

한반도의 최남단 거제도. 그중에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예구마을 

포구에서 산비탈을 따라 20여 분을 걸으면 꽃향기 가득한 환상적인 

바다정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.

‘공곶이’는 거제8경의 마지막 비경으로 남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

이름난 곳이다. 따뜻한 봄이면 노란 수선화 물결과 푸른 몽돌해변이 

어우러진 경이로운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. 수선화 한 다발을 

들고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면 그대로 인생샷 완성

이다.

거제8경의 마지막 명소, 천혜의 비경을 만나다
마을에서 공곶이로 가는 숲길은 숨을 헐떡일 정도로 가파르다. 하지

만 길 중턱만 다다르더라도 곧 지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진다. 중턱

에서 내려다보는 예구포구마저 그림처럼 아름답기 때문이다. 언덕

에 올라 내려다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. 거

제의 또 다른 숨은 비경이라는 내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

다. 공곶이는 관광지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기에 입장료는 따로 없

다. 대신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. 아쉬움은 있지만, 그 덕에 잘 

보존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 더욱 보물 같은 곳이다.

노부부가 평생을 바쳐 가꾼 바다 화원
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

지형 탓에 공곶이라 이름 붙여졌다. 공곶이는 마을의 강명식(91)·지

상악(87) 노부부가 50여 년 간 피땀 흘려 오직 호미와 삽, 곡괭이로

만 일궈낸 자연의 농원이다.

수선화를 비롯해 동백나무, 종려나무, 조립나무, 팔손이 등 나무와 

꽃만 해도 50여 종. 4만평이 넘는 농원 곳곳에는 노부부의 손길이 닿

지 않은 곳이 없다. 공곶이는 부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

의 숲 그 자체다.

천국의 봄을 만끽하다
공곶이는 찻길조차 닿지 않는 외지로 교통이 불편한 탓에 인적이 

드물었다. 그러나 십여 년 전 영화 촬영지로 소개되는 등 각종 방송

매체와 방문객의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는 대

표 관광명소가 됐다. 수선화가 만개하는 3∼4월이면 밀려드는 방문

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.

입구에 다다르니 탁 트인 푸른 바다와 노란 꽃 물결의 조화가 상상 

이상이다. 샛노란 수선화를 바라보며 몽돌 해안의 파도 소리를 듣고 

있노라니 봄이 더욱 실감 난다. 입구 무인 판매점에서는 수선화 한 

다발을 1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. 주말과 공휴일, 관광객이 붐비는 

날에는 금방 다 팔려 사기가 어렵다. 신문에 싸인 노란 수선화를 하

나 골라 상자에 돈을 넣고, 쪽빛 바다를 배경 삼아 공곶이의 봄을 눈

과 사진에 담아 본다. 눈길 주는 곳, 발길 닿는 곳곳마다 한 폭의 그

림이 되는 공곶이에서 만끽하는 봄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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